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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23.(목) 즉시보도

중부·남부 지역 한파특보에 따른
살얼음 대비 등 안전관리 강화

- 내일(24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비와 온도 급감,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주의 당부

□ 행정안전부는 오늘(23일) 21시를 기해 중부·남부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될 예정임에 따라 한파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되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시에는 

방한용품을 착용하며, 동파사고 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수도관·보일러 

배관 등을 보온토록 당부했다.

 ○ 또한 기온 급강하에 따른 농·수산물 냉해 방지를 위해 비닐하우스·

양식장을 보온 조치하고, 축사·양식장에 대해 방풍시설을 설치하도록 

안내했다.

  

■ (한파경보, 2개 구역) : 강원특별자치도(태백시, 정선군평지)

■ (한파주의보, 42개 구역) : 서울특별시(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울산광역시, 경기도(광명시,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부천시, 김포시,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시, 고양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평택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 화천군, 춘천시), 

경상북도(영덕군, 울진군평지, 포항시, 경주시)

□ 한편,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내일(24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에 5㎜ 

이하의 비가 내리고, 충청·전라권에는 1~3㎝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오늘(23일) 16시에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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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전국적으로 영하권으로 기온이 급감함이 예상됨에 따라 밤과 새벽 

사이에 내린 비와 눈이 얼어붙어 도로살얼음 위험성이 크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적은 양의 눈에도 출근길 혼잡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급감하는 온도로 비와 눈이 내릴 경우 출근길 

교통혼란이 예상된다”라고 우려하면서,

  ○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한파와 대설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설작업과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철저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파시 국민행동요령>

- 노약자, 영유아 등을 위해 난방과 온도관리에 유의합니다.
- 외출 시에는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합니다.
- 동상에 걸리면, 따뜻한 물에 30분 가량 담그고 온도를 유지하며 즉시 병원으로 갑니다.
- 수도계량기, 보일러 배관 등은 헌 옷 등으로 보온합니다.
- 장기간 외출 시 온수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방지합니다.
- 양식장에 월동장을 설치하고, 방풍망을 준비합니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책임자 과  장 박정호 (044-205-5230)

자연재난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전인승 (044-205-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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